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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제주산 양배추 5% 줄고 브로콜리는 지난해 수준 전망

- 농업기술원, 10~14일 작목별 모니터링…정식률 양배추 70%, 브로콜리 40% -

- 9월 기상이 핵심 변수…고온·가뭄 속 초기 생육 관리가 관건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6~2027년산 양배추 재배면적

이 지난해보다 5% 가량 줄고 브로콜리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

할 것으로 전망했다.

 ❍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작목별 모니터 조사를 바탕

으로 농가의 재배 의향과 정식 동향, 현장 의견을 종합해 분

석한 결과다.

 ❍ 양배추는 지난해 가격 약세로 재배 의향이 줄고 콜라비와 적

채 등으로 작목을 바꾸는 농가가 늘면서 지난해 2,040ha보다 

5% 감소한 1,940ha 안팎으로 예상된다.

 ❍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지만 한 번에 수확해야 해 일

손을 구하기 어렵고 노동강도가 높은 데다 농업인 고령화까

지 겹쳐 지난해와 비슷한 1,080ha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

인다.

❑ 14일 기준 양배추 정식률은 70%로 지난해와 비슷하고, 브로콜

리는 40%로 지난해보다 10%p 높다.

 ❍ 대정과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정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

양배추는 9월 20일, 브로콜리는 9월 30일을 전후해 대부분 

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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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출하 시기와 저장성을 고려한 품종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.

 ❍ 양배추는 저장성이 좋고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유리한 중생

종 비중이 지난해보다 5%p 늘어 65%가 됐다. 브로콜리는 출

하 초기 가격이 높았던 영향으로 조생종 비중이 5%p 높은 

25%로 늘어날 전망이다.

❑ 올해 작황의 가장 큰 변수는 기상이다. 제주지역 8월 평균기

온은 29.2도로 평년보다 2.1도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의 22%에 

그쳐 고온과 가뭄이 이어졌다.

 ❍ 9월 강수 여부에 따라 정식 일정과 초기 활착이 달라질 수 

있어 토양 수분 관리 등 정식 초기의 생육 관리가 중요한 만

큼, 농업기술원은 기상 상황과 정식 진행률, 초기 생육을 계

속 살피며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 동향과 수급 정보를 제공할 

계획이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정식 이후 가뭄이 이어지면 초기 활

착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

피겠다”며 “주요 월동채소의 파종·정식 동향과 생육 상황

을 농업인과 유통인,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해 안정적인 수

급 관리를 돕겠다”고 말했다.


